
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농업정책

 농업정책
○ 현실 속에서 찾은 방도(로동신문 7.28)
･ 김정일은 “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한다”라고 말함.
･ 염주군 다사협동농장에서는 간석지 제방이 한눈에 보이는 포전머리에서 논물관리공

들의 협의가 있었는데 이 농장은 간석지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이어서 
논문관리공으로 하여금 논벼들이 염기피해를 받지 않게 논물의 깊이대기와 갈아대기
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였음.

･ 농장에서는 새로운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창의적인 
의견을 수렴하였음. 그중에서도 농장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몇 개 작업반씩 물을 
집중적으로 대주자는 안이 혁신적이었음.

･ 농장에서는 이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구역별로 물을 집중적으로 대주는데 맞
게 비료와 농약을 친 날짜를 고려하여 두 개 작업반씩 물을 몰아서 순환식으로 보
내주기로 함.

･ 이렇게 논문관리공들과 비료시비공들의 연계가 밀접해지고 협동이 잘 됨으로써 물을 
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.

3. 감자농사

 감자농사 정책
○ 감자 농사 방침을 잘 따르자(로동신문 7.11)
･ 김정일은 “감자종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

놓은 중요한 방침이다”라고 말함.
･ 로동자회의를 앞두고 군과 당의 일군들은 주체농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농사일에 

힘쓰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들의 운용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

･ 신흥, 농사동, 창평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기계화일군들은 농기계들을 소중히 
다루어 매일 맡겨진 계획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음.

･ 삼지연군에서도 감자밭 가꾸기에 힘쓰고 있는데 군일군들은 비가 자주 내리고 무더
운 날씨가 계속 되는데 맞게 병충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
음.

 비료
○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(로동신문 7.23)
･ 김정일은 “거름더미는 곧 쌀더미라는 구호를 들고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더 많이 

내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한다”고 말함.
･ 단천시 돌산협동농장에서 풀베기작업을 앞두고 농장일군들은 작업반, 분조들을 돌아

보면서 풀베기를 준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풀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베어서 어디
에 보관해 둘 것인지를 정하였음.

･ 또한 베어 놓은 풀을 옮길 방법도 상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배처럼 넓은 널판자로 
만든 함을 띄워 놓고 거기에 풀단이 가득차면 끌어내자는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어
서 결정함.

･ 빈틈없이 준비를 갖추고 시작한 풀베기는 처음부터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음. 농
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성과에 만족함 없이 로동당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당면한 
풀베기를 계속 힘차게 추진함.

○ 열흘 동안 백 수십 만 톤의 풀을(로동신문 7.29)
･ 김정일은 “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라고 말함.
･ 각지 농촌 당 조직들에서는 당면한 풀베기작업에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직

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 
･ 알곡증수의 커다란 예비의 하나가 풀 거름을 많이 생산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

고 작업에 나선 각지 농촌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작업에 나선 일군들과 농업근
로자들은 풀베기작업에 구슬땀을 아낌없이 흘리고 있음.

･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풀베기 작업을 시작한 덕성군, 고원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
농촌들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많은 풀을 베어 작업반, 분조, 세대별로 만들어 놓은 
퇴적장마다 쌓아 놓고 있음.


